
어린 왕자가 전하는 평화 연대의 메시지
송태효(어린 왕자 인문학당)

경험상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

생텍쥐페리는 1935년 『파리 수아르(Paris Soir)』지 리포터로 모스크바를 취재하고, 에어프
랑스 후원으로 구입한 자가용 비행기 시문(Simoun)을 타고 지중해 연안을 탐사하였다. 그해 
12월 30일 파리-사이공 비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신의 시문을 타고 이집트로 향하던 생텍
쥐페리는 현지 시각 4시 45분 카이로에서 200`㎞ 지점,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여 사경을 헤
매다 닷새 만에 베두인족에게 구조되었다. 

그 처절한 기아와 갈증의 고통, 고독과의 사투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방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텍쥐페리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사람들의 땅(Terre des Hommes)』(1935)1)의 
제7장 「사막 한가운데에서」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생텍쥐페리는 구조대를 기다리는 긴장
되고 간절한 상황에서 호기심 많던 어린 시절의 자신인 어린 왕자를 만났던 것이다. 이후 독
일의 침공으로 발발하여 망명한 뉴욕에서 그는 이 어린 왕자를 동화로 창작하며 전쟁을 치르
고 있는 어른들에게 실천적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어린 왕자』의 전편인 『사람들의 땅』은 인질협상가, 우편비행사, 항공노선 탐사가, 특파원, 
전쟁리포터로서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한 자전적 소설로서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의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해 『바람, 모래 그리고 별(Wind, Sand and 
Stars)』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되어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같이 미국으로 망명한 위대한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Auguste Renoir)의 아들 장 르누아르
(Jean Renoir)는 전쟁의 공포를 각성시키고 평화적 연대감을 호소하기 위해 『사람들의 땅』을 
영화로 완성하려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그 과정의 기록만 남아 있다.

어린 왕자의 기원은 『사람들의 땅』 마지막 부분인 제8장 「사람들」이다. 홀로 해변으로 향하
는 야간 기차에 탑승한 생텍쥐페리는 새벽 1시경 열차 구석구석을 둘러보다 텅텅 빈 침대칸과 
일등칸과는 달리 외국인으로 꽉 차 있는 삼등칸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프랑스에서 이주 노동
자로 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폴란드 해고 노동자　수백 명이　잠들어 있었다. 경제적인 추세에 
떠밀려 유럽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흔들거리며 끌려가고 있는 이방인들이었다.  

우연히 어떤 부부 앞에 앉은 생텍쥐페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끼어 그럭저럭 자리를 만들
어 잠자는 어린애 하나를 발견하였다. 빛나는 이마에 삐죽 입술을 내밀고 있는 아이를 보자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가 떠올랐다. 그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평화의 아름다운 약속을 발견한
다. 그것은 성장하면 깨어져 사라질 동화 속 평화의 어린 왕자 모습이었다. 보호해주고, 보살
피고, 교육하면 아이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왕자는 전쟁의 공포를 무시하는 어른들 속에 잠들어 버린 평화로운 어린 시절의 나의 
이미지이다. 예전에 우리 모두는 어린 왕자였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린 왕자가 우리 안

1) 『인간의 대지』로 번역된 생텍쥐페리의 소설.



에 살고 있었다. 이제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모차르트의 부활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텍쥐페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남부에 
인질로 남아 있는 그 시대의 어린 왕자―유대인 반군국주의 평화주의 시인―레옹 베르트
(1878~1955)에게 자신의 『어린 왕자』를 헌정하였다. 

생텍쥐페리는 평화를 논리로 풀려하지 않는다. 나아가 논리로 설명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인생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정치가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거창한 말의 진정성과 논리성을 따지려 들지도 않는다. 그들의 말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말이 자신의 요구에 상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이다. 평화를 위
해 정작 필요한 것은 동료들과의 진정한 연대감이기 때문이다. 

 너는 관계의 매듭이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의 관계에 의존하여 존재하고, 
너의 관계는 너에 의존하여 존재하지. 사원이 돌 하나하나로 존재하듯. 네가 돌 하나를 빼
내면 사원은 붕괴하고 말지. ― 생텍쥐페리, 『성채(Citadelle)』(1948)

연대를 이루는 나 자신이 사회 자체이며 하나의 국가라는 것이다. 사회와 국가가 나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역할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는 평화의 선물로서 보편
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평화는 
논리적 설득의 산물이 아니라 차라리 논리를 단순명료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이데올로기의 
효율성이 증명된다 해도 이데올로기들끼리는 여전히 서로 대립할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오밥나무의 자양분인 위선과의 싸움 아닐까.
한국 전쟁으로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은 작가 조세희의 작품 가운데 어린 왕자에서 영감을 받
아 쓴 작품이 세 편이나 된다. 『시간 여행』(문학과지성사, 1983)에 실린 「사막에서」, 「나무 한 
그루 서 있거라」, 「어린 왕자」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린 왕자」에서 주인공인 작가는 ‘이치
에 안 닿는 일’이라고 말하며 어린 왕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기 친구를 만나 위로해줄 것을 부
탁하며 바오밥나무의 위험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다.

비행사의 책은 이 세상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바오
밥나무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오밥나무’는 일종의 
약속 언어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만 번 말해도 많은 것이 아니다. 

 
평화는 바오밥나무들의 제거를 전제로 한다. 평화의 길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바오밥나무, 
평화를 위장한 바오밥나무들이 진정한 연대감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무지와 탐욕의 바오밥나
무 씨가 이룬 평화 협정을 지킬 필요도 없다. 2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읽히는 『어린 왕자』는 
종교와 민족, 계층과 세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바오밥나무들과 
싸우는 평화지킴이들의 연결 고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생텍쥐페리의 반전주의 문학으로서
의 실천적 평화 메시지가 이 땅의 평화 운동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작용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그리고 나 역시 이 땅의 바오밥나무는 아닌지 자문하며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